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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구가부모와자녀가함께배

우는 광산가족바이올린교실랄랄라

(이하 바이올린 교실)에 참여할 주민

20명을오는 22일까지선착순모집한다

바이올린 교실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 진행하는 퍼블릭프로그램이다 예술

단체가 지역 주민과 호흡하며문화향유

기회를 좀 더 크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

취지다

바이올린 교실은 부모와 자녀를 짝

으로 구성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

트라 단원이 음악이론 실기 등을 교육

한다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강인

원을 10명으로나눠 2개반을운영할계

획이다 교육은오는 27일부터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광산문화예술회

관홈페이지(artgwangsangokr)에서

신청한다문의 062960883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산가족바이올린교실 20명 22일까지선착순모집

518민중항쟁때시민군으로활동했던윤상원열사는

평생공동체세상을꿈꿨습니다 화합과평화 윤 열사가

원했던 광주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

다

4일 시민자생단체 메이홀에서 만난 재독작가 정영창

(60)씨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다

그는 메이홀이 제 37주년 518을 맞아 기획한 정영창 신

작전 검은하늘그날(1231일)을 앞두고마무리작업이

한창이었다 지난 두달간 광주에 머물며 사람과 공간을

접하고느낀고민을쏟아낸결과물들이다

정 작가가 작업실을 꾸린 메이홀 4층에는 100호 이상

작품들이여럿 보였다 관람객들에게메시지를 효과적으

로전달하기위해소재를확대 강조한작품들이다

518은 주제 자체가너무 강해 소재를 다루기 힘듭니

다 옛도청 518민주묘지등을많이걸어다녔어요 작품

완성도는물론폭력적이지않으면서평화적인느낌을담

자고생각했습니다

정 작가에게도 518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다

당시군대에있었던정작가는서울에서근무하며완전무

장을 하고 계엄군 투입 대기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투입

은 되지 않았지만 예술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 군

제대이후방황하는계기가된다

정 작가는 1983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당시 한국과

함께 분단국가였던 독일 작가들이 어떻게 정치사회 문

제를다루는지보고싶었다 아픔을담았지만아름다웠던

케터콜비츠등의작품에서영향을받아 30년간뒤셀도르

프에서작품활동을이어오고있다

이번 작업은 윤상원 열사가 시작이다 전시 주제를 고

민하던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윤 열

사에주목했다 작품 윤상원은얼굴을크게확대한그림

이다 작품전체에흐르는하얀색은우유빛으로형상화한

핏자국으로생명을상징한다

또 2016 일기에는윤열사가초등학생때쓴일기장의

한구절을옮겨놓았다 옳고그름을분간하는사람이참

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값어치있는일이다 정작가가평생주제로삼고있는평

화정신과부합했다

작업 내내 가장불쾌했다는 작품 김기춘은 입에서 검

은색물이흐른다 사람을잡아먹는괴물 좀비를형상화

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정치적 모략을

꾸미는모습을비판했다

전시포스터에사용한작품 전일빌딩은조그만검은점

들이눈에띈다 검은 하늘 그날 시리즈중하나로 지난

겨울독일에서작업을마쳤지만이후전일빌딩(옛 광주일

보사옥)헬기사격이이슈화되자총탄자국을추가했다

검은 하늘 그날 시리즈중 옛 도청을 그린 그림은 5

18 당시 시민군들의 시각을 담았다 죽음을 상징하는 검

은물질이다가오고 온통어둡다 점점희미해져가는 5

18 의미를기억하자는당부다

전시주제는 러브로귀결된다 영화속한장면을그린

이작품은윤열사이야기와결합되며 사랑 만큼소중한

건없다는메시지를건넨다

정작가와메이홀의인연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달콤한 이슬

1980 그후출품작인 세월오월 공동작업에참여했다

정씨는 환경이 바뀐 탓에 지난 두달간의 작업이 쉽지

는 않았다며 지금은 적응이 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좋은작품으로고향분들과만나겠다고말했다

목포 출신 정씨는 독일 카셀 미술대학 뒤셀도르프 미

술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4 부산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정

영창전(2016) 등에참여했다 문의 010679180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세계조각장식박물관기획전

오승윤최쌍중특별전

광주 세계조각장식박물관이 오승

윤최쌍중 특별전을 10일부터 23일까

지 박물관 내 M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세계조각장식박물관과 진옥션

이 주관하고 예술의거리번영회가 후원

한다

매년광주회화세계를 조명하는전시

를 열고 있는 박물관은 올 첫 기획전으

로같은연배이자세상을떠난시기까지

비슷한두작가를선정해대표작품 40여

점을선보인다

고(故) 오승윤(19392006) 작가는홍

익대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부

터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예술대학

창설에주도적역할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련 해녀도

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오 작가는 주

로한국자연이나풍물을구상회화로표

현했다 전통사상인 풍수를청적황

백흑등 오방색으로캔버스에옮기며

한국인정신세계를담았다

고(故) 최쌍중(19442005) 작가는 홍

익대서양화과를졸업하고대한민국미술

대전특선을2회수상하며주목받았다

현장감 있는 그림이 생명이 길다를

지론으로삼은그는생동감을작품에담

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전시에 출품된

과수원 해경(海景) 등은실제현장을

눈으로보고바람과날씨에따른분위기

까지묘사했다 무수히변화하는자연의

모습을 통해 희로애락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인생을따뜻하게바라본다

문의 06222200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023일M갤러리

오승윤작 꽃

최쌍중작 과수원

평화공동체꿈꾼윤상원열사소망담았죠

오는 18일은 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다 518

주간을 맞아 지역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로 의미와 기억을

되새기는 행사를 마련한다 아픔을 넘어 아름다움으로 승화

시킨작품을만날수있는자리를소개한다

정영창작가가작품 전일빌딩을소개하고있다

윤상원

재독작가정영창 검은 하늘그날전

김기춘

1231일 메이홀기획전두달간광주서작업

옛전남도청전일빌딩소재평화메시지담아

계엄군투입대기했던 518이 내 인생전환점

독일유학떠나 30년간뒤셀도르프서작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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